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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까지 재생E 20% 확대시, 비숙련 노동자 및 

숙력 노동자 실업률 0.54%p, 0.14%p 감소

양이원영 의원, “재생E 발전 비중 목표 OECD 현재 수준인 30%로 상향하면, 경

제적 ·일자리 파급효과 더 높을 것”

 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%까지 확대하면,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
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.54%p, 0.14%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.

 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「재생에너지 확
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(4/4)」을 인용해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
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.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
(Arthur Melvin Okun)은 경제성장률이 2% 증가해야, 실업률이 1%p 감소한다는 사실을 
발견한 바 있다.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잠재 경제성장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
것이다. 

  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%까지 확대하고, 태양광의 생산성이 증가하
면, 비숙련노동 실업률은 추가로 0.1%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 비숙련 및 숙
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.64%p, 0.14%p 감소하는 것이다. 이러한 분석 결
과는 태양광의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

 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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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,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.14%p, 1.21%p 더 높아질 

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그러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%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

는 이러한 실업률 상승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. 

 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

2030년까지 32.5% 저감할 때,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%까지 확대하면, 비숙련 및 숙련 

노동 실업률이 각각 4.36%p, 0.98%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. 즉 탄소규제만 강화했

을 경우보다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0.78%p, 0.23%p나 더 개선되는 것이다. 

 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

는 수입대체 및 상류산업 활성화, 그리고 화석연료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

재생에너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. 

   한편,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 

전반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더 분석하고 있다. 탄소규제가 강화될 경우, 국내총생

산(Gross Domestic Product, GDP)은 기준 전망치 대비 3.13% 감소하지만, 재생에너지 

발전량 20% 목표를 달성하면 GDP는 3.09%만 감소한다는 것이다. 여기서 한발 더 나아

가 재생에너지 전반의 생산성이 증대하면, GDP 감소폭은 더 줄어 기준 전망치 대비 

2.59%만 감소한다. 탄소규제 시대 재생에너지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다. 

 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.4%에 불과하다며, 

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. 양이원영 의원은 "OECD의 2021

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미 30%를 넘어섰고,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

(NDC)에 따른 2030년 목표는 30.2%였다.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1.6%로 하향 조

정하는 퇴행을 보이며,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퇴행이 우려된다”고 지적하였다.

   양이원영 의원은 “또한,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 증명됐듯이 재생에너지 발전비

중 20% 달성만으로도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, 국제적 탄소규제에 따른 

성장둔화과 실업증가도 완화될 수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 양이원영 의원은 "정부가 

OECD의 현재 수준과 문재인 정부의 30% 목표를 따르면,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

창출에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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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 김기환 외 4인. (2022). 「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(4/4)」, 기본
연구보고서 2022-25. 에너지경제연구원. p96.

시나리오 ① ② ③ ④ ⑤

GDP

(%)
-0.37 0.25 -3.13 -3.09 -2.59

비숙련노동 실업률 

(%p)
-0.54 -0.64 5.14 4.36 4.31

숙련노동 실업률 

(%p)
-0.14 -0.14 1.21 0.98 0.98

[표 1] 에너지경제연구원의  2030년 기준 BAU 대비 주요 지표 변화 

①번 시나리오: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%까지 증대시키는 시나리오

②번 시나리오: 발전량 비중 20% 내 태양광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

③번 시나리오: (탄소규제 강화 시나리오) 경제 전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으로 온실가스 

배출량을 2030년 BAU 대비 32.5% 저감하는 시나리오

④번 시나리오: ③+① 시나리오, 탄소규제를 강화하고,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%

까지 증대시키는 시나리오

⑤번 시나리오: ④번 시나리오에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시나리오


